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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발, 레이철 누나!” 잭은 누나에게 매달렸어요. “게임 
한 판만 더 하자!”

“안 돼, 잭. 숙제해야 한단 말이야.” 레이철이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하자.” 레이철은 방을 나가 버렸어요. 

“누나는 이제 나랑 절대 안 놀아 주는군!” 잭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소리쳤어요. 

“잭, 누나가 숙제 하게 내버려 두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잭이 의자에 축 늘어져 있는 동안, 아빠는 
게임에 필요한 다른 조각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레이철 누나는 
맨날 숙제만 하는 것 같았어요. 내년에 누나는 대학교에 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보지도 못하겠죠.

“잭, 네 차례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잭은 자기 게임말을 옮기고는 다음 차례를 기다렸어요. 

잭의 눈에 엄마의 휴대폰이 들어왔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잭은 엄마 휴대폰을 가져다가 얼른 문자 메시지를 
썼어요.

안녕, 레이철 누나. 누나는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이야. 
사랑을 담아, 잭이 보냄.

다 됐어요. 잭은 씩 웃으며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게임을 이겨 볼 차례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가 돌았을 때,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잭? 이건 너한테 온 것 같구나.”
잭은 슬며시 웃음이 났어요. 레이철 누나의 답장이 

궁금했거든요. 잭은 휴대폰을 가져다가 문자 메시지를 
읽었어요.

안녕, 잭. 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아들이란다. 사랑을 
담아, 스튜어트 자매.

잭은 깜짝 놀랐어요. “으악, 안 돼!” 잭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잭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레이철 누나가 아니라 

스튜어트 자매님이었어요! 레이철 스튜어트 자매님이요. 

엄마의 성역 동반자 자매님한테 정말 나쁘고 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잭은 두 팔 사이로 얼굴을 묻었어요. 잭은 탁자 밑으로 
들어가 거기서 한 100년은 그대로 있고 싶었어요. 1,000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레이철 누나가 아니라 스튜어트 자매님한테 무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버렸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잭은 
재빨리 스튜어트 자매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스튜어트 자매님. 누나한테 보내려던 
메시지였어요.

잭은 입술을 깨물면서 자매님의 답장을 기다렸어요. 
자매님이 화를 내실까요? 스튜어트 자매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어요. 만약 잭이 자매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잭, 널 용서할게! 네가 문자를 보내 주어서 사실 기뻤어. 

물론 내용이 평소의 너와는 좀 달랐지만. 나는 너를 참 
오랫동안 알아 왔잖니? 그래서 네가 언젠가 엄청난 일을 해낼 
착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마 오늘 밤에도 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잭은 숨을 크게 몰아쉬었어요. 이제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졌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잭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스튜어트 자매님께 문자를 보낸 건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거야. 자매님은 언제나 금방 용서해 주는 
분이거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튜어트 자매님은 훌륭한 모범이 
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잭은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그런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잭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잭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누나한테 가서 할 말이 있어요!”  ●

첼시 베글리 다이렝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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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잭이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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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쁘고 못된 
문자 메시지


